
21제21095호 2019년9월24일화요일스포츠

유럽축구 16세돌풍

안수파티 카마빙가

스타드렌카마빙가

노련한중원조율로PSG격침이끌어

프랑스리그8월 이달의선수상

바르셀로나안수파티

구단최연소선발…4경기 2골 1도움

이적시장가치328억원달해

만 16세 2002년생신성들이시즌초반유럽축구

를흔들고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의 안수 파티

(16)와프랑스리그1스타드렌의에두아르도카마

빙가(16)가주인공이다. 두선수는구단최연소기

록을갈아치우며 원더키드로부상하고있다.

2002년생 안수 파티의 깜짝 등장은 바르셀로나

의축복이다.

올시즌 바르셀로나는 AT마드리드에서 앙투완

그리즈만을 영입하며 시즌을 야심 차게 준비했다.

하지만리그개막전에서아슬레틱빌바오에패하는

등고전을면치못했다.

발베르데 바르셀로나 감독은 리오넬 메시, 앙투

완 그리즈만, 루이스 수아레즈, 우스만 뎀벨레 등

걸출한선수들이있었지만만 16세에불과한안수

파티를리저브팀인바르셀로나B에서승격시켜교

체카드로투입하는강수를뒀다.

발베르데감독의파격기용은적중했다.

파티는 지난 15일 프리메라리가 4라운드 발렌시

아와의홈경기에선발로나서 5-2대승을이끌었다.

이날 리오넬 메시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파티는

2009년구단유스출신인마크무니에사가기록한

구단 홈경기 최연소 선발출전 기록(17세 57일)을

경신했다.이날파티는 16세318일이었다.

앞서파티는지난 1일오사수나와의리그원정경

기에서는 팀의 선제골을 기록했다. 1군 무대 첫골

이었다. 파티는리그 4경기에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중이다.

서아프리카의기니비사우출신인파티는스페인

으로귀화를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

축구통계사이트인 트랜스퍼마켓에따르면,파

티의현재이적시장가치는 2500만유로(328억원)

으로예상된다.최근열린U-20월드컵에서골드볼

을 수상한 발렌시아의 이강인(1800만유로 236억

원)보다파티의시장가치가더높았다.

카마빙가는 만16세의 나이와 달리 성숙한 축구

실력으로축구팬들의눈길을사로잡고있다.

지난 시즌에 데뷔한 카마빙가는 이번 시즌 소속

팀스타드렌의중원자리를꿰찼다.

카마빙가는 지난달 18일 열린 파리생제르망

(PSG)과리그1 2라운드홈경기에서전세계축구

팬들에게자신의이름을각인시켰다.

이날 경기에서 카마빙가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플레이로 경기를 조율하고 도움까지 기록했다. 카

마빙가의활약속에스타드렌은 2-1로거함 PSG

를꺾는파란을일으켰다.

카마빙가는이날 1도움을하며리그1 역대최연

소도움기록을갈아치웠다.

실력을인정받은카마빙가는지난달프랑스선수

협회로부터 이달의선수상을받았다.

그의나이, 피지컬, 축구실력은여러유럽팀들

의관심을끌기충분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레알마드리드, 아스날, 맨시

티, 토트넘등의구단들은카마빙가를주시하고있다.

카마빙가의 이적료는 400만유로(52억원)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언론인 마르카에 따르면 지네딘

지단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도 여러 스카웃

대상중카마빙가를높게평가하고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청볼링팀 최강광양시청꺾고우승

대한체육회장기3인조경기

광주시청볼링팀이전국최강광양시청

을꺾고 3인조전정상에올랐다.

광주시청볼링팀은지난 18~19일서울

동서울그랜드볼링장에서 열린 제39회 대

한체육회장기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남자

일반부 3인조 경기에서 광양시청을 따돌

리고우승했다.

광주시청은2766점을따내2761점을올

린광양시청을불과 5점차로눌렀다.서상

천, 이현기, 김재훈 3인조의 고른활약이

승리의원동력이됐다.

광주시청팀은이번대회에서전통의강

호광양시청을따돌려주목받았다.광양시

청은지난 8월 2019천안한국실업볼링연

맹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최복음(32)의

맹활약덕분에금메달4개와은메달1개를

포함한총 5개의메달을획득하며종합우

승을달성한바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유당기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성료

단체전5개부문광주팀싹쓸이

전국 생활체육 검도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체육회는지난 21~22일서석중

고등학교체육관에서열린 빛고을과함

께하는제24회유당기전국생활체육검

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사진>

유당기검도대회는학교법인유당학원

과(재)유당문화재단이주최하고광주서

석고등학교검도동문회가주관했다.

이대회는검도의대중화와저변확대

를위해유당최상옥(남화토건회장, 전

대한검도회장)선생의검도사랑을바탕

으로 개최되고 있다. 검도인 간의 화합

과 소통, 지역사회의 통합 발전에 기여

하고있다.

대회는첫날개인전,둘째날단체전으

로진행됐다. 개인전 5개부, 단체전 5개

부총 800여명의검도동호인들이참가

했다.

개인전 우승은 이수정(여자부광주오

치검도관),정승현(일반1부 08대구연합

팀),신승재(일반2부시차클럽),이형석

(청장년부, 전북대승관), 고영일(중년

부, 전북남악관)씨가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광주 국대검도관(초등

부), 광주 오치검도관(여자부), 광주지

방경찰청(일반1부), 광주 국대검도관

(일반2부), 치평검도관(일반3부) 등광

주에서우승을휩쓸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임성재PGA첫승불발…연장전서분패

임성재(21 사진)가미국프로골프(PGA

)투어샌더슨팜스챔피언십(총상금660만

달러)에서연장전끝에준우승했다.

임성재는 23일(한국시간) 미국미시시

피주잭슨의잭슨컨트리클럽(파72 7248

야드)에서열린대회마지막날4라운드에

서버디8개와보기2개로6언더파66타를

기록했다.

2018-2019시즌 PGA 투어에 데뷔해

아시아국적최초의신인왕에오른임성재

는최종합계 18언더파270타로동타를이

룬 세바스티안 무뇨스(콜롬비아)와 연장

전을 치른 끝에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

다.

지난시즌 35개대회에출전해올해3월

아널드파머인비테이셔널공동 3위가최

고성적이었던임성재는첫우승을눈앞에

뒀으나첫연장홀인 18번홀(파4)보기에

그치면서파를지킨무뇨스에게우승컵을

내줬다.

무뇨스는자신의 47번째대회출전에서

역시첫우승의기쁨을누렸다. 우승상금

은 118만8000달러(약 14억1000만원)다.

안병훈(28)은17언더파271타로3위에

올랐다.

임성재로서는 다 잡은 것 같았던 첫 우

승을아쉽게놓쳤다.

3라운드까지선두무뇨스에4타뒤진공

동 5위였던임성재는이날 14번부터 16번

홀까지 3연속버디를잡아내며공동선두

까지치고올라왔다.

임성재가먼저 18언더파로경기를마친

상황에서무뇨스는마지막18번홀만을남

기고있었다.

무뇨스는이홀에서약 4.5ｍ거리의만

만치 않은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기어이

승부를연장으로끌고갔다.

연장전에서두선수는모두온그린에실

패했다.임성재의두번째샷은그린을훌

쩍넘겨관중석펜스앞에놓였고, 무뇨스

의 세컨드 샷은 다소 짧아 그린에 미치지

못했다.

무뇨스가 먼저 시도한 세 번째 샷은 홀

약 1.5ｍ언저리에놓인반면무벌타드롭

을한뒤시도한임성재의세번째샷은홀

약 2ｍ정도에멈춰섰다.

임성재의파퍼트는왼쪽으로비켜서갔

고 무뇨스의 파 퍼트는 정확히 홀 안으로

향하면서 첫 우승을 놓고 경쟁한 둘의 연

장전승부가끝났다. /연합뉴스


